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7056509).

1) 군산대학교 학술연구교수

2) 교신저자 : 군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E-mail: chlim@kunsan.ac.kr)

3)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초등 고학년 시기 아동의 양육지각 및 반추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김 수 정1) 임 춘 희2) 김 지 원3)

군산대학교 연구교수 군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 고학년 시기인 약 3년 동안 아동의 양육지각 및 아동반추 그리고 학교적응 간 관

련성을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세부 경로를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 자료

는 한국연구재단의 사업과제(2017-2020)에서 조사된 종단 자료를 활용하였다. 양육지각 및 반추가 학교적

응과의 관련성을 보이는가를 알아보고자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고,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

향을 알아보고자 경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학교적응에 관련을 보이는 변인에서 학년마다 차이를

보였다. 가령, 초등 4학년 시기에는 양육지각이 학교적응과 직접적 관련을 보였으며 5학년 시기에는 아동

반추가 학교적응과 직접적 관련을 보였다. 그러나 초등 6학년 시기에서는 양육지각이나 반추가 학교적응

과 아무런 직접적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 아동의 양육지각은 학년마다 반추와 정적 관련을 보이면서 반

추를 통해 간접적으로 학교적응과 관련을 보였다.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경로효과를 검증한

결과, 초등 4학년 양육지각은 4학년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주었으며, 3개의 간접 경로를 통

해 5, 6학년 학교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초등 4학년 시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

의 거부․제재적 양육에 대한 양육지각은 다양한 간접 경로를 통해 초등 6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에 부적

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 아동반추, 양육지각, 학교적응, 초등 고학년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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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초등학교 시기 학교적응은 아동 및 청소년

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이 된다(Burchinal, Roberts, Zeisel, & Rowley,

2009). 특히 초등 고학년 시기는 청소년기로

진입하는 발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로

이전 시기보다 더 다양한 심리․사회적 및

신체적인 변화를 총체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Santrock, 2016). 아울러 학교에서 학업의 양과

학습난이도가 증가하면서(이현민, 2005) 학업

에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학교에서

생활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학교생활에서

의 적응문제가 본격화될 수 있다(이정민, 강수

정, 이강이, 이순형, 2015). 따라서 최근 들어

초등 고학년 시기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김경호, 2020; 김두규, 강문

숙; 김수은, 2013; 김수정, 정윤경, 2021; 김연

수, 김수정, 2020; 김진옥, 2020; 민하영, 2019;

이귀옥, 2017; 이복희, 2014; 이정민 등, 2015;

최수빈, 유미숙, 2019).

이러한 초등 고학년 시기 학교적응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요인들로는 부모, 친구, 교사와

의 관계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있

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요인

중 하나가 부모의 양육방식이다(조용주, 최홍

일, 2015).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성격, 정

서, 자아개념 등 전반적인 발달에 매우 중대

한 영향을 줌으로써 학교생활적응에도 유의미

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된다(이정민 등

2015). 이런 맥락에서 부모의 양육방식을 중심

으로 초등 고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의 발달적

변화에 대한 종단 연구들이 진행되었다(이귀

옥, 2017; 이정민 등, 2015; 최수빈, 유미숙,

2019).

학교적응에 대한 종단 연구들에 의하면 초

등 고학년 시기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적

응 수준은 전반적으로 감소를 보였으나, 양육

방식에 대한 아동의 양육지각이 학교적응에

주는 영향력에서는 연구마다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가령, 이정민 등(2015)의 연구에서는

긍정적 양육에 대한 아동지각이 학교적응의

감소속도를 완화시켜 주었고 이귀옥(2017) 연

구에서는 긍정적 양육방식이 학교적응 초기치

에는 정적 영향을 주었지만 학교적응 변화율

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최수빈과

유미숙(2019) 연구에서는 방임과 같은 부정적

양육 지각만이 지속적으로 학교적응에 부적으

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제안하였다.

초등 고학년 시기 학교적응과 양육지각의

관계에 대한 비일관적인 결과들을 재검증하고

자 김수정과 정윤경(2021) 연구에서는 반추의

매개효과를 단기․종단적으로 검증하였다. 4

학년과 5학년 시기 아동의 양육지각 및 아동

반추 그리고 학교적응 간 관련성을 살펴본 결

과, 4학년 아동의 양육지각은 아동반추를 매

개로 직․간접적으로 4학년 학교적응과 관련

을 보임과 동시에 5학년 학교적응에도 간접적

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김수정과 정윤경 연구(2021)에서는

급격한 인지발달을 경험하는 초등 6학년 시기

를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아동 후

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해당

하는 만 12세 경 인지적 자기조절 능력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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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정적으로 발달하면서 자신의 사고 및

능력에 대한 포괄적 모니터링(comprehensive

monitoring)이 더욱 능숙해지며, 다양한 영역의

문제를 일관적인 속도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Berk, 2009). 아울러 아동 후기나 청소년기에

이르면 불필요한 정보가 작업 기억으로 들어

가지 못하게 하는 인지적 억제 과정(inhibitory

processes)이 보다 발달되어 사고 능력이 더 복

잡하고 효율적이 된다(Kail, 2009). 따라서 이러

한 인지적 발달 능력은 학교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초등 4학년에서 6학년에

이르는 약 3년간 학교적응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초등 고학년 시기 아동의 양육지

각과 학교적응 간 관련성에 대한 횡단적 연구

들이 국․내외적으로 진행되었다. 민하영(2019)

연구에서는 초등 5, 6학년 아동의 양육지각과

학교적응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

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행동은 학

교생활 스트레스로 평가된 학교적응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제한적 양육행동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어머니가 온정적, 수용적이며 아

동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서 아동을 통제하려는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

행동에 대한 아동의 양육지각은 학교생활 스

트레스를 직접 낮추는데 영향을 미친 반면,

어머니의 비난적이며 체벌 위주의 제한적 양

육행동에 대한 아동의 양육지각은 학교생활

스트레스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내면

적 자기애성향을 높임으로써 학교적응에 간접

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9개국에 걸쳐 부모의 양육에 대한 아

동의 수용적 및 거부적 양육지각과 아동의 문

제행동 및 학교수행 간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

(Putnick 등, 2015)에 의하면 거부적으로 양육

을 지각한 아동들은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

문제가 증가하고 학교수행의 감소를 보였다.

또한 부모의 수용적 및 거부적 양육에 대한

아동의 양육지각이 교육적 성취에 주는 장기

적 영향을 분석한 연구(Lorijn, Engels, Huisman,

& Veenstra, 2022)에서는 아동기에 지각된 부모

의 수용적 양육지각이 초기 성인기의 교육적

성취와 정적으로 관련을 보였다. 대조적으로

부모로부터 거부적 양육을 더 많이 경험할수

록 더 낮은 학문적 성취와 더 낮은 수준의 교

육적 성과를 보였다(Ali, 2011; Cillessen & van

den Berg, 2012). 이처럼 아동의 학교적응을 이

해하는데 부모의 양육방식이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김경호, 2020; 김연수,

김수정, 2020; Chang & Yang, 2007; Kim et al.,

2003).

Wang과 Fletcher(2016)에 의하면 수용적 양육

방식에 대한 아동의 양육지각은 학교스트레스

를 낮추면서 학업 성적을 향상시킨 반면, 장

영애와 박정희(2008)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

을 거부․제재적으로 지각한 초등 3학년 및 5

학년 아동들이 학교생활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 4학년 아동을 대

상으로 진행된 연구(김수정, 정윤경, 박현식,

2018)에서도 아동의 거부․제재적 양육지각이

학교적응과 부적 관련을 보였다. 이외에도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한 김종희와 김은향(2017)

연구에서도 양육을 거부-통제적으로 지각한

청소년들의 학교적응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

났으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권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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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Obiagaeri, 2018)에서도 통제적 양육에

대한 지각이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축적된 국내․외 연구 결과들을

요약해 보면, 부모의 온정적, 수용적, 반응적

등의 긍정적 양육은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반면, 거부․제재적이나

통제적, 비난적 인 방식의 부정적 양육은 자

녀의 학교적응을 포함한 사회적 적응에 부정

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을 보이는 부모들은 아

동에 대한 불만과 비난, 부정적 감정 표현을

자주 보임으로써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며(설은정, 정옥분, 2012), 결

국 이를 통해 학교적응을 포함한 사회적응에

서 문제를 보이게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부정적 양육을 좀 더 세분화시켜

서 아동의 학교적응과의 관련성을 종단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양육 방식 중, 거부․제재

적 양육에 대한 아동의 양육지각을 중심으로

초등 고학년 시기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

인들 간 연계성을 종단적으로 알아보고자 한

다.

최근 들어 부정적 정서나 고통에 대해 반복

적으로 생각하는 자기 초점적 사고 과정인 반

추가 여러 심리적 장애와 관련을 보이면서

(Wolkenstein, Zwick, Hautzinger, & Joormann,

2014), 초등 고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도 부적

관련을 보인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김수정

등, 2018; 김수정, 정윤경, 2021). Shaw, Hilt, 그

리고 Starr(2019)에 의하면 반추는 고통스러운

증세와 이런 증세에 대한 가능한 원인과 결과

에 초점을 두고 반복적이고 소극적으로 반응

하는 안정된 특성수준의 반응 양식으로 개

념화되는데, 이러한 반추는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Spasojevic & Alloy, 2002).

Watkins와 Nolen-Hoeksema(2014)에 따르면 지

나치게 통제적이고 부정적인 양육행동, 즉 자

녀에게 높은 수준의 심리적 통제를 가하며 매

우 낮은 수준의 자율성만을 허용하는 양육행

동으로 특징되는 부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에게

수동적인 성향을 가르칠 수 있으므로 결국에

는 통제될 수 없는 습관적인 반추성향을 조성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아동기 시절에 부

모로부터 강도 높은 통제적 양육을 경험했

을 때,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가서 반추를 더

많이 하였다(Hilt, Armstrong, & Essex, 2012;

Spasojevic & Alloy, 2002).

국내에서 진행된 김수정과 정윤경(2019, 2021)

연구에서도 거부․제재적 양육에 대한 아동지

각이 반추와 정적 관련을 보였는데, 특히 김

수정과 정윤경(2021) 연구에서는 초등 5학년

시기 양육을 거부․제재적으로 지각한 아동들

이 높은 수준의 반추를 보였으며, 낮은 수준

의 반추를 보인 아동들보다 학교적응을 잘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

로 진행된 하지현의 연구(2019)에서도 자녀의

반추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정적 상관을 보

였고, 학업지연행동과 정적인 관련성을 보였

다. 이처럼 거부․제재적 또는 통제적 양육

등의 부정적 양육에 대한 아동의 양육지각은

아동반추와 정적 관련성이 있으며, 반추는 궁

극적으로 학교적응에도 부적 관련성을 보인다

(김수정, 정윤경, 2021; 하지현, 2019)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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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론적 모형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선행연구들은 아동

의 부정적 양육지각과 학교적응의 부적 관련

성(김종희, 김은향, 2017; 민하영, 2019; 장영애,

박정희, 2008; 최수빈, 유미숙, 2019; Putnick

등, 2015; Cillessen & van den Berg, 2012)과 부

정적 양육지각과 반추의 정적 관련성(Hilt et

al., 2012; Spasojevic & Alloy, 2002; Watkins &

Nolen-Hoeksema, 2014)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았

을 뿐, 아동의 부정적 양육지각과 아동반추

그리고 학교적응 간 관련성을 총체적으로 분

석한 종단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김수정과 정윤경(2021)의 연구에

서는 아동의 양육지각, 반추 및 학교적응 간

관련성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였으나, 초등 4학

년과 5학년 시기에서만 분석하였기 때문에 초

등 고학년 시기 학교적응을 이해하기에는 분

명히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초등 6학년 시기는 인지

발달적으로도 중요한 전환시기로 자신의 사고

및 능력에 대한 포괄적 모니터링(comprehensive

monitoring)이 보다 능숙해지고 사고 능력이 더

복잡하고 효율적이 되면서(Kail, 2009), 이러한

인지적 발달 능력이 학교적응에도 어떠한 영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초등 4학년에서부

터 6학년에 이르는 약 3년간의 학교적응을 살

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 고학년 시기 학

교적응을 종단적으로 분석한 선행 연구들(김

수정, 정윤경, 2021; 이귀옥, 2017; 이정민 등,

2015; 최수빈, 유미숙, 2019)에서 살펴보지 않

은 거부․제재적 양육에 대한 아동의 양육지

각과 아동반추가 초등 4학년 시기부터 6학년

시기에 이르는 약 3년 간 학교적응에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지를 종단적으로 알

아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초등 4, 5학년

시기 양육지각, 아동반추 그리고 학교적응 간

관련성을 단기․종단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

(김수정, 정윤경, 2021)에 근거하여 선행연구

에서 살펴보지 못한 초등 6학년 시기 학교적

응 관련 변인들을 추가하여 분석함으로써 선

행 연구를 확장시키는 입장에서 초등 고학년

시기 학교적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김

수정과 정윤경(2021)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모

형을 중심으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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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초등 고학년 시기 동안 학교

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간 연계성을 알아

보고 초등 6학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

인들 간 간접적인 세부경로를 구체적으로 탐

색하고자 두 가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 초등 4학년에서부터 초등 6학

년에 이르는 약 3년 동안 아동의 거부․제재

적 양육지각 및 반추는 학교적응과 어떤 관련

성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초등 4학년에서부터 초등 6학년

에 이르는 약 3년의 시기 동안 아동의 거부․

제재적 양육지각 및 반추는 어떠한 간접적인

세부 경로를 통해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학술

연구교수지원 사업과제에서 본 연구의 주저자

가 조사한 종단 자료 중 일부를 활용하였다.

이 과제에서는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 2019년, 2020

년에 각각 일 년마다 한 번씩 조사가 실시되

었다. 첫 번째 조사(2018년)에 참여한 연구대

상은 초등학교 4학년 아동(만 10세) 288명이며,

2차 조사 시기에 참여한 아동(만 11세)은 293

명, 그리고 3차 조사 시기에 참여한 아동(만

12세)은 241명이다. 이 가운데 1차 조사 시기(4

학년) 또는 2차 조사 시기(5학년) 설문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아동과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

답한 아동 등 43명을 제외한 총 198명의 자료

가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징

을 살펴보면 남아가 86명(43.4%)이고 여아가

112명(56.6%)이며, 부모의 평균 연령은 아버지

가 45.68세(표준편차 3.90), 어머니가 43.43세

(표준편차 3.49)로 나타났다. 형제 순위는 첫째

47.4%, 중간 7.7%, 막내 30.6%, 외동 14.3%이

며, 경제 수준은 매우 잘 산다 7.9%, 잘 사는

편이다 41.9%, 보통이다 49.2%, 어려운 편이다

1.0%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거부․제재적 양육지각

부모에 대한 거부․제재적 양육지각은 김문

정(2003)이 수정하고 보완한 척도로 아동의 보

고를 통해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총 30문항

으로 온정․수용, 허용․방임, 그리고 거부․

제재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거부․제재 양육지각에 해당하

는 문항 10개만을 사용하였고, 각 문항(가령,

“나 때문에 속상하다는 말을 자주 하신다”,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화를 내 신다”, “나에

게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신다,” “내가

야단맞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혼내시는 경

우가 자주 있다” 등)은 5점 척도로 평가되며,

점수가 많을수록 거부․제재적 양육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거부․제재적 양육지

각에 대한 선행연구(천고은, 2014)에서의 신뢰

도 계수인 Cronbach’s α는 .88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3(초등 4학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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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5학년), 그리고 .89(초등 6학년)였다.

아동반추

아동반추는 우울한 기분에 대한 반응을 측

정하기 위해 김진영(2000)이 제작한 질문지

(RDQ)를 사용하여 아동보고를 통해 측정되었

다. 이 척도는 반추적 반응, 반성적 반응, 그

리고 전환적 반응 등의 3가지 하위영역의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평가되며, 본 연구에서는 반추적 반응

을 측정하는 12문항(가령, “나는 과거에 좋지

않았던 기억을 자꾸 떠 올리게 된다”, “나의

부족한 점들을 계속해서 마음에 떠 올리게 된

다”, “나는 왜 이렇게 밖에 행동하지 못할 까

하는 생각이 든다” 등)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

의 점수가 높을수록 반추가 높은 것으로 평가

된다. 선행연구(김진영, 2000)에서 반추적 반응

의 Cronbach’s α는 .83이며, 본 연구에서의 신

뢰도 계수는 .93(초등 4학년), .94(초등 5학년),

.96(초등 6학년)이었다.

학교적응

학교적응은 김용래(2000)의 학교생활적응 척

도를 이점순(2006)이 수정한 척도로 원래는 아

동보고로 측정하는 척도이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좀 더 객관적인 측면에서 아동의 학교

적응을 측정하고자 아동의 각 담임교사의 보

고를 통해 측정하였다. 가령, “나는 학교생활

에 필요한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있다” 라는

문항을 “이 아동은 학교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있다”로 수정하여 측정하였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척도는 5개의 하위영역

인 교사적응, 또래적응 수업적응, 학교생활적

응 그리고 환경적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응 영역을 제외한 4개의 하

위 영역인 24문항을 사용하였다. 환경적응 영

역의 문항들은 학교환경에 대해 아동의 생각

을 질문하는 것(가령, “우리 학교환경을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자랑하고 싶다”, “우리 학교

환경은 기분을 안정되게 해 준다” 등)으로 교

사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이 무리가 될 수

있으므로 측정에서는 제외시켰다. 선행연구

(이점순, 2006)에서 Cronbach’s α는 교사적응이

.83, 수업적응이 .75, 또래적응이 .73, 학교생활

적응이 .76이며, 총 신뢰도 계수는 .93이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영역의 신뢰도 계수는

다음과 같다. 교사적응의 신뢰도는 .90(4학년),

.94(5학년), .91(6학년), 수업적응의 신뢰도는

.90(4학년), .91(5학년), .90(6학년), 또래적응의

신뢰도는 .92(4학년), .94(5학년), .93(6학년),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의 신뢰도는 .92(4학년)

.91(5학년), .92(6학년)이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95(4학년), .96(5학년), .96(6학년)이었다.

3. 자료 분석

첫 번째 자료 분석 과정으로는 SPSS 21.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고 내적합치

도를 산출하였으며,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

하였다. 두 번째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제시

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Mplus 8.3을 사

용하여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2단

계 접근법에 따라 측정모형 및 구조모형을 검

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거부․제재적 양육지

각과 아동반추는 단일차원으로 측정되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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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문항의 요인부하량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요인 알고리즘 방식을 사용하여 각 잠재변인

을 세 개의 문항 꾸러미로 구성하였다(이지

현, 김수영, 2016; Little, Rhemtulla, Gibson, &

Schoemann, 2013). 학교적응의 경우 각 하위

변인의 평균 점수로 산출된 네 개의 측정변인

을 둔 잠재변인으로 구성하여 분석에 활용하

였다. 결측치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방식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모형

의 적합도는 Kline(2011)의 제안에 따라 χ2,

TLI, CFI, RMSEA를 통해 평가하였다. TLI와

CFI는 일반적으로 .90 이상일 때 모형의 적합

도가 좋다고 간주되며, RMSEA의 경우 .05 이

하는 좋은 모형, .05 ∼ .08은 적절한 모형으로

평가된다(홍세희, 2000).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학교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의 직․간접 효과와 전체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 부트스트랩 5,000회를 실시하였고

95% 신뢰구간으로 검증하였다. 각 효과의 추

정치의 95% 신뢰 수준에서 하한 값과 상한

값의 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통계적

으로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Shrout &

Bolger, 2002).

Ⅲ. 결과 및 해석

1. 거부․제재 양육지각, 반추, 학교적응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포를 평균 점

수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표 1 참고), 왜도는 –0.63 ~ 1.32로 절댓

값이 3미만이고, 첨도는 –0.45 ~ 1.76으로 절

댓값이 8 미만이므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Kline, 2011). 거부․제재 양

육지각, 반추, 학교적응 사이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분석하였

다. 초등 4학년 시기 거부․제재 양육지각은 4

학년 반추(r = .47), 5학년 반추(r = .27), 6학

년 반추(r = .26)와 p < .001 수준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고, 4학년 학교적응(r = -.29, p <

.001), 5학년 학교적응(r = -.18, p < .05)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5학년 시기 거부․제

재 양육지각은 4학년 반추(r = .29), 5학년 반

추(r = .36), 6학년 반추(r = .30)와 p < .001

수준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4학년 학교

적응(r = -.18)과는 p < .05 수준에서 부적 상

관을 나타냈다. 6학년 시기 거부․제재 양육

지각은 p < .001 수준에서 4학년 반추(r =

.33), 5학년 반추 (r = .25), 6학년 반추(r =

.40)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4학년

시기 반추와 4학년 학교적응(r = -.19), 5학년

시기 반추와 5학년 학교적응(r = -.23), 그리고

6학년 시기 반추와 4학년 학교적응(r = -.22)

은 p < .01 수준에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

외 변인 간 상관관계는 표 1과 같다.

2. 거부․제재 양육지각과 반추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의 추

정 가능성과 적합도를 검증하기에 앞서 연구

모형의 모든 잠재변인을 포함하여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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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 2 3 4 5 6 7 8 9

1. 거부제재양육4 -

2. 거부제재양육5 .60*** -

3. 거부제재양육6 .49*** .54*** -

4. 반추4 .47*** .29*** .33*** -

5. 반추5 .27*** .36*** .25*** .31*** -

6. 반추6 .26*** .30*** .40*** .53*** .45*** -

7. 학교적응4 -.29*** -.18* -.14 -.19** -.11 -.22** -

8. 학교적응5 -.18* -.14 -.13 -.02 -.23** -.14 .24*** -

9. 학교적응6 -.11 .00 -.05 -.04 -.03 -.08 .27*** .28*** -

평균 1.58 1.63 1.73 1.81 2.16 2.33 4.16 4.22 4.14

표준편차 0.57 0.56 0.70 0.83 0.93 1.05 0.63 0.60 0.64

최솟값 1.00 1.00 1.00 1.00 1.00 1.00 2.54 2.42 2.17

최댓값 4.00 3.50 4.10 5.00 5.00 5.00 5.00 5.00 5.00

왜도 1.32 1.07 1.27 1.23 0.74 0.67 -0.60 -0.60 -0.63

첨도 1.76 0.76 1.06 1.21 -0.03 -0.45 -0.43 -0.23 -0.11

*p < .05. **p < .01. ***p < .001.

표 1. 주요 변인들의 상관 및 기술 통계치 (N = 198)

하였다. 각 변인은 3년 동안 같은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므로 서로 다른 시점에 측정된 동

일한 측정변인 사이에 공분산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χ2(349) = 633.675(p < .001), TLI

= .922, CFI = .937, RMSEA = .064로 측정모

형의 적합도는 적절하였으며, 각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은 .65에

서 .96(ps < .001)으로 높게 나타났다. 측정모

형의 적절성을 확인한 다음, 아동의 거부․제

재 양육 지각 및 반추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그림 1과 같은 모형을 설

정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370) = 698.019(p < .001),

TLI = .915, CFI = .928, RMSEA = .067로 적

절한 수준이었다.

모형의 경로계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한 결과는 그림 2와 표 2에 제시되었다.

아동의 거부․제재 양육 지각, 반추, 학교적응

은 이후 시점의 거부․제재 양육 지각, 반추,

학교적응에 지속적으로 정적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거부․제재 양육 지각이 반추

로 가는 경로는 4학년(β = .53), 5학년(β =

.32), 6학년(β = .33) 시기 모두 정적으로 유의

하였다.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동안 거

부․제재 양육 지각이 높을수록 반추를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부․제재 양육 지각

이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는 4학년(β = -.28)

시기에만 부적으로 유의하였고, 반추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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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공분산과 오차항은 생략함.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구조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및 요인부하량

경로 β B SE t p

거부제재양육지각4 → 아동반추4 .53 0.81 0.15 5.34*** .000

거부제재양육지각4 → 학교적응4 -.28 -0.24 0.10 -2.33* .020

거부제재양육지각4 → 거부제재양육지각5 .72 0.56 0.08 6.60*** .000

아동반추4 → 학교적응4 -.05 -0.03 0.06 -0.47 .639

아동반추4 → 아동반추5 .20 0.22 0.09 2.38* .017

학교적응4 → 학교적응5 .21 0.23 0.10 2.36* .018

거부제재양육지각5 → 아동반추5 .32 0.69 0.22 3.10** .002

거부제재양육지각5 → 학교적응5 -.05 -0.06 0.11 -0.52 .605

거부제재양육지각5 → 거부제재양육지각6 .66 0.99 0.19 5.12*** .000

아동반추5 → 학교적응5 -.20 -0.12 0.04 -2.61** .009

아동반추5 → 아동반추6 .38 0.43 0.09 4.90*** .000

학교적응5 → 학교적응6 .30 0.36 0.09 3.95*** .000

거부제재양육지각6 → 아동반추6 .33 0.53 0.13 4.06*** .000

거부제재양육지각6 → 학교적응6 .03 0.03 0.09 0.31 .752

아동반추6 → 학교적응6 -.03 -0.02 0.06 -0.28 .779

* p < .05. ** p < .01. *** p < .001.

표 2.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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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직접효과 총 간접효과 전체효과

거부제재양육4 → 학교적응4 -0.24* (-0.47, -0.06) -0.02 (-0.12, 0.08) -0.27** (-0.45, -0.12)

거부제재양육4 → 학교적응5 - -0.16** (-0.29, -0.06) -0.16** (-0.29, -0.06)

거부제재양육4 → 학교적응6 - -0.05 (-0.16, 0.04) -0.05 (-0.16, 0.04)

반추4 → 학교적응5 - -0.05* (-0.11, -0.00) -0.05* (-0.11, -0.00)

반추4 → 학교적응6 - -0.01 (-0.04, 0.00) -0.01 (-0.04, 0.00)

거부제재양육5 → 학교적응5 -0.06 (-0.31, 0.15) -0.08* (-0.20, -0.02) -0.14 (-0.38, 0.04)

거부제재양육5 → 학교적응6 - -0.04 (-0.23, 0.13) -0.04 (-0.23, 0.13)

반추5 → 학교적응6 - -0.05 (-0.11, 0.01) -0.05 (-0.11, 0.01)

거부제재양육6 → 학교적응6 0.03 (-0.15, 0.23) -0.01 (-0.08, 0.06) 0.02 (-0.13, 0.19)

주. bootstrapping(95% CI)
* p < .05. ** p < .01.

표 3. 거부․제재 양육지각과 반추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간접 및 전체효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5학년(β = -.20) 시기에

만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초등 4학년부터 6학년에 이르는

약 3년간 거부․제재 양육에 대한 아동의 양

육지각과 반추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간접

적인 효과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

하였다. 우선 아동이 지각한 거부․제재 양육

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4학년

시기의 경우, 거부․제재 양육지각에서 4학년

학교적응에 이르는 총 간접효과(-0.12, .0.08)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직접효과(-0.47, -.0.06)와

전체효과(-0.45, -0.12)는 95% 신뢰구간 내에 0

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즉, 4학년 시기, 거부․제재적 양육에

대한 아동지각은 동 시대 학교적응에 직접적

으로 부적인 관련을 보였다. 4학년 거부․제

재 양육지각에서 5학년 학교적응 및 6학년 학

교적응으로 가는 경로의 경우 직접적인 경로

가 없으므로 총 간접효과와 전체효과는 동일

한 결과를 나타내며, 4학년 아동의 양육지각

이 5학년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에서 유의미

한 값을 보였다(-0.29, -0.06). 즉, 4학년 거부․

제재적 양육에 대한 아동지각이 5학년 학교적

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학년 거부․제재 양육에 대한 아동지

각에서 5학년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에서 총

간접효과가 유의하였으나, 직접효과 및 전체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5학년 거부․제재

양육지각이 6학년 학교적응에 미치는 총 간접

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6학년 거부․제재

양육지각은 6학년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에

대한 직접효과, 총 간접효과, 전체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반추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면, 4학년

시기 아동 반추는 5학년 학교적응으로 가는

경로에서 총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편 표 3에서 보면 초등 6학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간 직․간접적인 경로효



82 인간발달연구

과를 검증하는데 있어서 4학년과 5학년 시기

의 거부․제재 양육지각 및 반추가 초등 6학

년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에서 총 간접효과

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 간접효과는 모든 가능한 간접적인 경로들

의 값이 합산된 결과를 나타내므로 세부적으

로 유의미한 간접적인 경로가 있는가를 확인

하기 위한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다. 즉, 유의

미한 간접 경로들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유의

미하지 않은 경로들이 존재한다면 총 간접효

과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초등 4학년에서 6학년에 이르는 시기 동안 학

교적응에 이르는 다양한 간접적인 세부 경로

각각 의 유의미성을 파악하기 위해 거부․제

재 양육에 대한 아동지각 및 반추가 학교적응

에 미치는 세부적인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표 4에서 제시한 것처럼, 초등 4학년 시기

거부․제재 양육지각은 초등 5학년 학교적응

과 초등 6학년 학교적응에 각각 3개의 간접적

인 세부 경로를 통해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우선 4학년 거부․제재 양육

지각은 5학년 거부․제재 양육지각 및 5학년

반추를 매개로 5학년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

(-0.11, -0.01), 4학년 학교적응을 매개로 5학년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0.15, -0.01), 그리고 4

학년 반추 및 5학년 반추를 순차적으로 매개

하여 5학년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 (-0.06,

-0.00)에서 세부적인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4학년 시기 거부․제재 양

육지각은 5학년 거부․제재 양육지각, 5학년

반추, 5학년 학교적응을 매개하여 초등 6학년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0.05, -0.01), 4학년 학

교적응 및 5학년 학교적응을 통해 6학년 학교

적응에 이르는 경로(-0.07, -0.00), 그리고 4학년

반추, 5학년 반추, 5학교 학교적응을 통해 6학

년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0.02, -0.00)에서 세

부적인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5학년

시기 거부․제재 양육지각은 5학년 반추를 매

개로 5학년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

며(-0.20, -0.02), 6학년 학교적응에는 5학년 반추

와 5학년 학교적응을 연속 매개하여 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0.09, -0.01).

다음으로 아동반추는 3개의 간접적인 세부

경로를 통해 학교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초등 4학년 시기 반추

는 5학년 반추를 매개하여 5학년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0.07, -0.01)에서와 5학년 반추와

5학년 학교적응을 매개하여 6학년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0.03, -0.00)가 유의하였으며, 5학

년 시기 반추는 5학년 학교적응을 매개하여 6

학년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0.09, -0.01)에서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였다.

이와 같이 초등 4학년에서 6학년에 이르는

약 3년간 초등 고학년 시기 부모양육에 대한

아동의 양육지각 및 아동반추가 다양한 세부

경로를 통해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학교

적응에 미치는 세부적인 간접 경로 등을 요약

해보면, 초등 4학년 시기 아동의 양육지각은 5

학년 학교적응과 6학년 학교적응 각각에 3개

의 간접적인 세부 경로들을 통해 부적인 영향

을 주었으며, 5학년 시기 양육지각은 5학년

반추 및 학교적응을 통해 6학년 학교적응에

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초등 4학년 시기 아동반추는 5학년 반추를

통해 5학년 학교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으



초등 고학년 시기 아동의 양육지각 및 반추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83

경로 B (95% CI)

거부제재양육4 → 반추4 → 학교적응4 -0.02 (-0.12, 0.08)

거부제재양육4 → 거부제재양육5 → 학교적응5 -0.03 (-0.17, 0.08)

거부제재양육4 → 거부제재양육5 → 반추5 → 학교적응5 -0.05* (-0.11, -0.01)

거부제재양육4 → 학교적응4 → 학교적응5 -0.06* (-0.15, -0.01)

거부제재양육4 → 반추4 → 학교적응4 → 학교적응5 -0.01 (-0.03, 0.02)

거부제재양육4 → 반추4 → 반추5 → 학교적응5 -0.02* (-0.06, -0.00)

거부제재양육4 → 거부제재양육5 → 거부제재양육6 → 학교적응6 0.02 (-0.09, 0.12)

거부제재양육4 → 거부제재양육5 → 거부제재양육6 → 아동반추6 → 학교적응6 -0.01 (-0.04, 0.03)

거부제재양육4 → 거부제재양육5 → 학교적응5 → 학교적응6 -0.01 (-0.07, 0.03)

거부제재양육4 → 거부제재양육5 → 반추5 → 학교적응5 → 학교적응6 -0.02* (-0.05, -0.01)

거부제재양육4 → 거부제재양육5 → 반추5 → 반추 6 → 학교적응6 -0.00 (-0.03, 0.02)

거부제재양육4 → 학교적응4 → 학교적응5 → 학교적응6 -0.02* (-0.07, -0.00)

거부제재양육4 → 반추4 → 학교적응4 → 학교적응5 → 학교적응6 -0.00 (-0.01, 0.01)

거부제재양육4 → 반추4 → 반추5 → 학교적응5 → 학교적응6 -0.01* (-0.02, -0.00)

거부제재양육4 → 반추4 → 반추5 → 반추6 → 학교적응6 -.0.00 (-0.01, 0.01)

반추4 → 학교적응4 → 학교적응5 -0.01 (-0.04, 0.02)

반추4 → 반추5 → 학교적응5 -0.03* (-0.07, -0.01)

반추4 → 학교적응4 → 학교적응5 → 학교적응6 -0.00 (-0.02, 0.01)

반추4 → 반추5 → 학교적응5 → 학교적응6 -0.01* (-0.03, -0.00)

반추4 → 반추5 → 반추6 → 학교적응6 -0.00 (-0.02, 0.01)

거부제재양육5 → 반추5 → 학교적응5 -0.08* (-0.20, -0.02)

거부제재양육5 → 거부제재양육6 → 학교적응6 0.03 (-0.16, 0.22)

거부제재양육5 → 거부제재양육6 → 아동반추6 → 학교적응6 -0.01 (-0.08, 0.06)

거부제재양육5 → 학교적응5 → 학교적응6 -0.02 (-0.12, 0.05)

거부제재양육5 → 반추5 → 학교적응5 → 학교적응6 -0.03* (-0.09, -0.01)

거부제재양육5 → 반추5 → 반추 6 → 학교적응6 -0.01 (-0.04, 0.03)

반추5 → 학교적응5 → 학교적응6 -0.04* (-0.09, -0.01)

반추5 → 반추6 → 학교적응6 -0.01 (-0.06, 0.05)

거부제재양육6 → 반추6 → 학교적응6 -0.01 (-0.08, 0.06)

* p < .05.

표 4. 거부·제재 양육지각과 반추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세부 간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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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아울러 5학년 반추 및 5학년 학교적응을

통해 6학년 학교적응에도 간접적으로 부적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 4학년에서부터 6학년에

이르는 약 3년간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

동의 양육지각과 아동반추를 중심으로 학교적

응과의 연계성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여 학교적

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간 직․간접적인 경

로를 알아보았고, 궁극적으로 초등 고학년 시

기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간 세부적

인 간접 경로를 파악함으로써 좀 더 구체적이

고 심층적으로 청소년으로의 전이시기 학교적

응을 탐색하였다.

현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초등 4

학년에서 6학년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양육지

각과 반추가 학교적응과 어떤 연계성을 보이

는 가를 분석하여 선행연구(김수정, 정윤경,

2021)에서 살펴보지 못한 약 3년간 학교적응에

관련되는 변인들 간 직․간접적인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첫 번째로 학년마다 동시대

학교적응에 관련되는 변인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4학년 시기에서는 거부․제재적 양육지각

이 그리고 5학년 시기에서는 아동반추가 학교

적응과 직접적으로 부적 관련을 보였으나, 6학

년 시기에서는 양육지각이나 반추가 학교적응

과 직접적인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

초등 4, 5학년 시기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변인들은 선행연구(김수정, 정윤경,

2021)에서 나온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이에

반해 초등 6학년 학교적응에 양육지각이나 반

추가 직접적으로 어떤 관련을 보이지 않은 현

연구 결과는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양육지

각이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보다는 매개변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영향

을 미친다고 보고한 김연주와 홍상황(2015)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부정적 양육에 대한 초등 5, 6학년 아동들

의 양육지각이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

력은 없었다는 이복희(2014)의 연구, 그리고

어머니의 비난적이며 체벌 위주적인 제한적

양육행동에 대한 초등 5, 6학년 아동의 양육

지각이 학교생활 스트레스에 직접 영향을 미

치지 않지만 내현적 자기애성향을 높임으로써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관련을 보였다는 민하

영(2019)의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초등 6학년 시기의 발달적 특성에서

기인한 결과로 추정된다. 즉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정서적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으로

의 이행기에는(이복희, 2014), 전반적인 발달이

뚜렷하게 진행되면서 아동의 심리적 특성들과

또 다른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서로 복합적

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학교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양육지각이나 반추가 개별적

으로 학교적응과 직접적인 관련을 보이지 않

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정보처리적 관점에서 보면 초등 6학년 시기

인 만 12세 경 아동은 인지적 자기조절 능력

이 그 이전 시기보다 안정적으로 발달하여 자

신의 사고 및 능력에 대한 포괄적 모니터링

(comprehensive monitoring)이 능숙해지고(Berk,

2009) 인지적 억제 과정이 보다 발달되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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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정보가 작업 기억으로 들어가지 못하

게 함으로써(Kail, 2009) 학교적응에 방해가 되

는 부정적 사건이나 증세에 대한 반복적인 사

고 등을 의도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부정적인 양육에 대한 지각이나 반추

가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것

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거부․제재적 양육지각은 각 학

년마다 아동반추와 정적으로 관련을 보였으며,

4학년 시기 아동의 양육지각은 동시대 학교적

응에 직접적인 부적 관련을, 그리고 초등 5학

년 시기 아동의 양육지각은 반추를 통해 간접

적으로 학교적응과 부적 관련을 보였다. 6학

년 시기 아동의 양육지각은 반추와는 정적 관

련을 보였으나, 동시대 학교적응에는 직접적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 즉 양육방식을 거부․

제재적으로 지각할수록 초등 4학년 아동들은

더 높은 반추를 보이거나 더 낮은 학교적응

수준을 보이며, 5학년 아동들의 경우는 더 높

은 수준의 반추를 보이고, 이러한 높은 수준

의 반추를 보인 아동들이 학교적응을 잘 하지

못했다. 이에 반해 초등 6학년 아동들은 양육

을 거부․제재적으로 지각할수록 반추는 더

높게 나타났으나, 학교적응에서 별다른 문제

를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의 거부․제재적 양육지각이 아동반추

와 정적 관련을 보인 현 연구결과는 강도 높

은 통제적 양육을 경험했던 아동들이 청소년

기 때 더 많은 반추를 보였다는 Hilt 등(2012)

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경향으로 볼

수 있으며, 자녀에게 높은 수준의 심리적 통

제를 가하며 매우 낮은 수준의 자율성만을 허

용하는 부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에게 수동적인

성향을 가르침으로써 통제될 수 없는 습관적

인 반추성향을 조성시킬 수 있다는 Watkins와

Nolen-Hoeksema(2014)의 제안 그리고 부모의 심

리적 통제가 반추와 정적 상관을 보인 연구

(하지현, 2019)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맥

락으로 볼 수 있다.

4학년 시기 거부․제재적 양육지각이 학교

적응에는 직접적으로 부적 관련을 보인 현 연

구 결과는 거부적으로 양육을 지각한 아동들

이 내재화 및 왜재화 행동 문제를 증가시키고

학교수행의 감소를 보인 Putnick 등(2015)의 연

구와 부모로부터 거부적 양육을 더 많이 경험

할수록 더 낮은 학문적 성취와 더 낮은 수준

의 교육적 성과를 보인 연구(Ali, 2011; Cillessen

& van den Berg, 2012), 그리고 통제적 양육에

대한 지각이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연구(권윤정, 2017; Obiagaeri, 2018)의 결과

들과도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맥락이다.

5학년 시기 거부․제재적 양육지각이 아동

반추를 통해 동 시대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관련을 보인 현 연구결과는 초등 5학년 시기

거부․제재적 양육지각이 반추를 통해 5학년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부적 관련을 보인 김

수정과 정윤경(2021)연구 결과와 일치되며, 부

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다고 보고한 자녀들이

반추적 반응을 더 자주 사용하였고 이런 빈번

한 반추의 사용이 학업지연행동의 증가와 관

련되었다는 하지현(2019)연구 결과와도 부분적

으로 일치되는 맥락으로 볼 수 있다.

6학년 시기 거부․제재적 양육지각이나 아

동반추가 직접적으로 학교적응에 관련되지 않

은 현 연구 결과는 앞서 언급했듯이, 청소년

들의 양육지각이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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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기보다는 매개변인을 통해서 간접적

으로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김연주와 홍

상황(2015)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맥락이다. 또한 인지 발달적 관점에서 설명해

보면, 초등 6학년 시기인 만 12세 경 아동은

자신의 사고 및 능력에 대한 포괄적 모니터링

(comprehensive monitoring)이 능숙해지면서(Berk,

2009) 불필요한 정보가 작업 기억으로 들어가

지 못하게 하는 인지적 억제과정의 발달(Kail,

2009)로 학교적응에 방해가 되는 부정적 사건

이나 증세에 대한 반복적인 사고 등을 의도적

으로 차단시킬 수 있게 됨으로써 부정적 양육

에 대한 지각이나 반추가 학교적응과 직접적

관련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추론된다. 이외에

도 초등 6학년 시기 아동들이 보다 성숙해지

면서 양육지각이나 반추 이외의 또 다른 심

리․사회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이 학교적응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양육지

각이나 반추가 직접적으로 학교적응에 관련되

지 않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현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김수정,

정윤경, 2021)에서 다루지 못한 초등 6학년 시

기 양육지각 및 아동반추와 학교적응 간 관계

를 살펴봄으로써 초등 6학년 시기 아동의 인

지적 발달 능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발달 수준

이 이전 시기의 발달 수준보다 더 복잡하고

포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거부․제재적 양육지각, 아동반추

그리고 학교적응은 초등 4학년에서부터 6학년

에 이르기까지 학년마다 각각 정적 연계성을

보였다. 즉 4학년 시기 양육방식을 거부․제

재적으로 지각한 아동들은 이후 5, 6학년에

가서도 부모양육을 거부․제재적으로 지각하

였다. 아마도 형식적 조작단계가 시작되는 이

시기의 아동들은 추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되면서 타인의 행동특성을 일관된 성향으로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방식도

일관된 성향으로 인지하여 지각할 수 있으므

로 4학년 시기 양육방식에 대한 지각이 이후

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아동반추도 일단 시작되면 멈추는 것이 어

려울 수 있다는 Nolen-Hoeksema, Stice, Wade,

그리고 Bohon(2007)의 제안을 통해 4학년 시기

반추 수준이 높은 아동들은 이후 5, 6 학년

시기에도 반추 수준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으

로 보인다. 그리고 학교적응도 학년마다 정적

으로 연계성을 보인 현 연구결과를 통해 4학

년 시기 학교적응이 이후 5, 6학년 학교적응

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제안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연구문제에서 나온 결과 등을 선행

연구(김수정, 정윤경, 2021) 결과와 종합해 볼

때, 주목할 만 한 점은 반추와 학교적응 간

관련성이다. 즉 4학년 시기 아동반추와 학교

적응은 아무런 관련을 보이지 않다가 5학년

시기에서는 직접적인 부적 관련을 보였는데, 6

학년 시기에 가서는 4학년 시기에서처럼 직접

적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동반추

의 평균 점수가 학년에 따라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으며(표 1 참조), 이러한 반추의 증가가

학교적응에는 부적 관련을 보일 수 있는데,

아동반추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6학년 시

기에서는 오히려 학교적응과 직접적인 관련성

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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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시기 아동은 반추의 증가와 더불어 이전

시기보다 인지적으로도 더욱 발달되어 학교적

응에 방해가 되는 부정적 사건이나 증세에 대

한 반복적인 사고 등을 의도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게 되면서 양육지각이나 반추가 직접적

으로 학교적응에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초등 고학년 시기에서도 특히

초등 6학년 시기 아동의 인지적 발달 능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발달 수준은 이전 시기의 발

달 수준보다 더 효율적이며 포괄적으로 진행

되고 있음을 제안해 볼 수 있다.

현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초등 4

학년에서 6학년에 이르는 약 3년 간 거부․제

재적 양육지각 및 반추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직․간접적인 세부 경로를 알아보았다. 3

년 간 아동의 양육지각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경로들을 살펴보면, 초등 4학년

시기 거부․제재적 양육지각은 동시대 학교적

응에 직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줄 뿐 아니라 5

학년 학교적응과 6학년 학교적응에 각각 3개

의 간접적인 세부 경로들을 통해 부적 영향을

주었다(표 3, 4 참조).

초등 4학년 양육지각이 동시대 학교적응과

3개의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5학년 학교적응

에 영향을 준 현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김수

정, 정윤경, 2021)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단 현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분석하지 못한, 초

등 4학년 양육지각이 3개의 간접적인 세부 경

로를 통해 초등 6학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

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즉, 4학

년 아동의 양육지각은 5학년 양육지각, 5학년

반추, 5학년 학교적응을 연속 매개하는 경로

와 4학년 학교적응 및 5학년 학교적응을 순차

적으로 매개하는 경로, 그리고 4학년 반추와 5

학년 반추를 순차적으로 매개한 후, 5학교 학

교적응을 통한 경로 등으로 6학년 학교적응에

부적 영향을 주었다.

이런 결과들을 종합하여 설명해 보면, 초등

4학년 시기 양육방식을 거부․제재적으로 지

각한 아동들은 5학년에 가서도 양육을 거부․

제재적으로 지각하여 반추를 더 많이 보이면

서 동시대 학교적응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며,

이를 통해 6학년에 가서도 학교적응을 잘 하

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거부․제재적 양육행

동을 보이는 부모들은 아동에 대한 불만을 직

접적으로 나타내거나 아동에 대한 부정적 감

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서 야단치거나 비난

함으로써 아동의 자존감에 부정적 영향을 끼

칠 수 있으며(설은정, 정옥분, 2012), 결국 아

동에게 열등감이나 죄의식 등을 조성시킬 수

있게 되면서 아동들은 더 자주 반추를 보이면

서 학교적응에서도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생

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초등 4학년 시기 양

육지각은 동시대 반추 및 학교적응과 관련되

면서 이후 5, 6학년 학교적응에 다양한 세부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반추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세부적인 간

접 경로를 살펴보면, 초등 4학년 아동반추는

간접적인 세부 경로를 통해 5학년 학교적응

(반추4 → 반추5 → 학교적응5)과 6학년 학교

적응(반추4 → 반추5 → 학교적응5 → 학교적

응6)에 각각 부적 영향을 주었으며, 5학년 시

기 아동반추는 5학년 학교적응을 통해 6학년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주었다.

초등 4학년 시기 반추가 5학년 반추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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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정적 영향을 주고 5학년 반추는 동시

대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준 현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김수정, 정윤경, 2021)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는 4학년 아동반추가 6학년 학교적응에 영향

을 주는 세부적인 간접 경로를 분석하지 못했

다. 즉 4학년 아동반추가 5학년 반추에 정적

영향을 주고 5학년 반추가 5학년 학교적응에

부적 영향을 주면서 이러한 5학년 학교적응이

결국 6학년 학교적응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분석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현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

는 선행연구(김수정, 정윤경, 2021)에서 살펴보

지 못한 초등 6학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간접적인 세부 경로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즉, 초등 4학년 양육지각이나 아동반추가 직․

간접적으로 다양한 세부 경로들을 통해 6학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

었다. 따라서 초등 4학년 시기 아동의 양육지

각과 아동반추가 초등 고학년 시기인 청소년

기로의 전이시기 학교적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제안해 볼 수 있다.

현 연구에서는 초등 4학년에서 6학년에 이

르는 약 3년간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해 기존

국내․외 종단연구에서 살펴보지 않은 아동의

양육지각 및 반추를 중심으로 학교적응과의

직․간접적인 연계성을 분석하여 학년별로 학

교적응에 관련되는 변인에서의 차이와 학교적

응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세부 경로들을 살

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더욱이 김수정과 정윤경(2021)의

연구에서 살펴보지 못한 초등 6학년의 학교적

응 관련변인을 추가 분석하여 선행연구를 확

장시키는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하여 초등 고

학년이 시작되는 4학년 시기 아동의 양육지각

과 아동반추가 동시대 뿐 아니라 이후 6학년

학교적응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초등 고학년 시기인

약 3년간 학교적응에 관련되는 변인에서 학년

별 차이를 보인 현 연구 결과를 통해 발달심

리학적 측면에서도 아동들의 전반적인 발달

수준을 보다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초등 고학년 시기 아동의 반추와

양육지각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관련성 및 경로를 탐색하여 제시하였을 뿐,

이러한 경로들에 대한 실증적인 설명 및 타당

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충분하게 살펴보지

못했다. 추후 연구에서는 초등 고학년 시기의

또 다른 모집단을 통해 현 연구에서 제시한

학교적응 관련 변인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관련성 및 경로를 재탐색함으로써 언급된 세

부 경로들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

요하다. 따라서 현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자 다음의 연구문제를 추후 과제로 제안하고

자 한다.

첫째로, 추후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경로에 대한 실질적인 타당성을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즉 다양한 초등 고

학년 표본을 선정하여 학교적응 관련 변인 간

연계성 및 변인 간 직․간접적인 경로들을 탐

색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경로들을 재

차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로, 연구대상

을 초등 고학년 시기뿐 아니라 중학교 시기까

지 확대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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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기로의 전이시기부터 중학교시기를 포함한

약 6년간 학교적응 관련 변인 간 연계성 및

직․간접적인 경로를 탐색하여 청소년기로의

전이시기 학교적응을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셋째로 현 연구에서는 아동의

양육지각과 그에 따른 아동반추를 중심으로

학교적응과의 연계성을 살펴보았을 뿐, 학교적

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심리․사회

적 변인들의 상호 관련성은 살펴보지 못했으

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

는 다양한 요인들 간 상호관련성에 대한 탐색

이 필요하다. 이러한 추후 연구문제들을 탐색

함으로써 청소년기로의 전이시기인 초등 고학

년 학교적응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발달심리학적으로도 청소년기로의

전이 시기 동안 진행되는 연령별 발달수준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학교적응에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간 관련성을 파악함으로

써 적응 상 문제를 보일 수 있는 아동 및 청

소년의 건전한 학교적응을 위한 토대 마련에

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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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ngitudinal Studies on the Relationship

among the Rumination,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ing and School Adjustment in Late Childhood

Kim, Sucheung Lim, Choon Hee Kim, Jiwon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unsan National University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among children’s perception of

rejection and control in parenting style, their rumination and school adjustment in late childhood.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as gathered from the longitudinal data(2017-2020) conduc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NRF) of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perception of rejection and control in

parenting at the 4th year has a direct effect on the school adjustment at the 4th year and an indirect

effect on the school adjustment at the 5th and 6th year. Children’s rumination at the 4th year has no

direct effect on school adjustment at the 4th year, but their ruminations at the 5th year has a direct

effect on at their school adjustment. Children’s perception of rejection and control in parenting style has a

direct effect on their rumination. In addition, the results showed that children’s perception of rejection and

control in parenting at the 4th year has an effect on their school adjustment at the 6th year by the

indirect 3 pathways. This results suggests that children’s perception of rejection and control parenting style

at the 4th year should be an important variable to their school adjustment in late childhood.

Keywords: children’s rumination, perception of parenting style, school adjustment, late child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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